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전·대구보훈병원에 

청각장애인용 보청 장치(히어링루프) 구축해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기반 조성 및 청각약자 의료접근성 향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에 청각장애인용 보청 장치(히어링루프)를 지난 7월 말에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용 보청 장치(히어링루프)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 내 음성 수신

코일(텔레코일, T-coil) 기능과 연동하여 주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내방송 및 의료진의 음성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청취 보조 체계(시스템)이다.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의 병원 접수·진료·검사·수납 등 의료 서비스 전 과정에서

의료진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구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인 대전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란 시설·

장비·인력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러한 제도 개정에 

발맞춰 장애인의 원활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대전보훈병원 건강

검진과에 청각장애인용 보청 장치(히어링루프)를 구축했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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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보훈병원 접수·수납 창구에 청각장애인용 보청 장치(히어링루프)를

구축하여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의료진의 안내와 상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의료 기관의 

장애 친화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 및 의사

소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청각장애인용 보청 장치(히어링루프)

구축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파혁신추진팀 황준호 과장(☎ 061-350-14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